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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King Hyojong (1619-1659) was the 17th king of the Joseon Dynasty. He was on the 

throne from 1649 to 1659. The king was a center of state rule in ancient times. This 

meant that the physical and mental status of a king was very confidential information. In 

the royal court of Joseon Korea, the treatment process for the king had to be performed 

under the surveillance of close associates, and this whole process had to be recorded 

by the official secretary. This is the reason that I referred to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Methods : Relevant articles were extracted from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main arguments of this paper. Some other related 

sources were referred in terms of King Hyojong’s ailments and treatments.

Results &　Conclusions : King Hyojong suffered from various diseases during his time on the 

throne. Fever was the most frequent ailment; he also often had diarrhea followed by 

poor appetite. I assume that he must have suffered from diabetes considering his 

ailments. Additionally, his final treatment records clearly show that his ailments were 

similar to diabetic complications.

Key Words : King Hyojong, Korean Medicine,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Joseon 

Medicine, Medical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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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효종은 17대 임금으로 1619년에 출생하여 1659

년에 승하하였고, 재위기간은 1649년부터 1659년까

지이다. 효종은 조선중기 宣祖時의 붕당정치의 시작

과 임진왜란, 인조반정, 2차례에 걸친 胡亂 등으로 

인해 정치사회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재임한 왕이었

다. 본고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효종의 재위기간

중의 질병과 치료에 대한 기록은 승정원일기에 비교

적 자세히 전한다. 이른바 의안기록이 승정원일기에 

자세히 소개되어있는 것인데, 醫案은 의학이론을 중

심으로 하는 의서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의료의 구체

적 실행 과정을 보여준다. 동시에 당시의 의료정황

이나 의사의 경향을 보여줌으로써 이론에 국한되지 

않은 살아있는 의학을 제시하여 준다.1) 하지만 대부

분의 의안들은 치료당시 병의 상태와 처방만을 제시

하는 단편적인 치료사례를 들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자세한 병력과 주변사항을 파악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단편적 의안들과 달리 承政

院日記에 수록된 조선시대 임금의 의안과 의학 관

련 내용에는 임금의 일대기에 걸친 질병과 진찰, 처

방의 기록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

들은 당시의 의료를 상세하게 나타내주어 연구자로 

하여금 당시의 임상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

를 제공하고 있다.

효종의 질병에 대한 전문연구는 김훈 등이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을 토대로 정리한 논문이 현재까지

는 가장 참고할 만한 연구이다.2) 다만 기록적인 조

선왕조실록의 국한된 기록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다

소 소략하다. 본 연구는 자세한 진료기록을 담고 있

는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기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26 Kyunghee 

Daero Dongdaemoon-gu Seoul Korea. 

  Tel: 82-2-961-9446, E-mail: chawung@khu.ac.kr

  접수일(2014년 １0월２７일), 　수정일(2014년 １１월１７일),

  게재확정일(2014년 １１월２４일).

1) 김남일은 그의 논문에서 醫案의 연구를 통해 당시의 의료

정황과 의료인의 수준, 역사연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김남일. 韓國醫學史에서의 醫案硏究의 必要性과 

意義. 한국의사학회지. 2005. 18(2). p.189.)

2) 김훈. 조선시대 효종의 질병 및 사인에 관한 고찰. 한국의

사학회지. 2004. 17(2). p.129.

존의 연구에서 미비했던 점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한

다. 承政院日記에 수록된 의학 관련 기록은 병증

과 치료뿐만 아니라 예후 등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어 심도있는 의안연구가 가능하다. 승정원일기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2001년부터 승정원일기 전문을 

웹에 공개하면서3) 연구자들이 원본자료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승정원일기를 토대로 한 왕

실의학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4) 본 연구는 承

3) 승정원일기검색 웹사이트 http://sjw.history.go.kr/

4) 김훈. 소현세자의 사인에 관한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

지. 2006. 19(3). pp.210-227.

홍세영, 차웅석, 김남일. 승정원일기의 진료기록 연구. 한

국의사학회지. 2008. 21(2). pp.1-11.

김종오, 오준호, 김남일. 조선의 왕실 차처방의 운용-승정

원일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9. 15(3). pp.11-17.

홍세영, 차웅석. 승정원일기의 임상의학 기록 연구. 민족

문화. 2009. (33). pp.103-174.

신명호. 승정원일기를 통해본 昭顯世子의 病症과 死因 . 

사학연구. 2010. (100). pp.109-137.

홍세영. 왕실의 의약. 한국의사학회지. 2010. 23(1). 

pp.105-113.

김훈, 이해웅. 조선시대 헌종의 질병에 관한 고찰. 대한한

의학원전학회지. 2010. 23(1). pp.115-124.

강도현. 승정원일기 의안을 통해 살펴본 효종의 질병과 

사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정재영, 이준환, 정석희. 승정원일기 기록을 바탕으로 한 

조선중기 요통치료의 동의보감과의 연관성   : 인조, 효

종, 현종, 숙종 시대를 중심으로. 의사학. 2011. 20(1). 

pp.1-28.

이상원, 차웅석. 조선 현종의 질병과 예송논쟁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1. 24(1). pp.17-30.

김동율, 김태우, 차웅석. 경종의 병력에 대한 연구1-승정

원일기 약방기록을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2012. 

25(1). pp.11-22.

고대원, 김동율, 김태우, 차웅석. 숙종의 두창에 관한 승정

원일기의 의안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2. 25(1). 

pp.43-51.

김혁규, 김남일, 강도현, 차웅석. 조선 인조의 질병기록에 

대한 고찰-승정원일기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2012. 25(1). pp.23-41.

방성혜, 차웅석. 인현왕후의 발병에서 사망까지 승정원일

기의 기록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12. 18(1). 

pp.1-11.

김훈, 이해웅. 朝鮮時代 純宗의 疾病에 관한 고찰  :  朝
鮮王朝實錄을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2013. 26(2). 

pp.149-160.

김동율. 張禧嬪의 죽음이 景宗의 건강에 미친 영향 : 承
政院日記 醫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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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院日記의 내용을 토대로 의학적 상황을 살펴보고 

그 외 정치적 상황 등은 朝鮮王朝實錄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5) 주요내용은 효종의 재

임기간에 걸쳐 나타난 질병들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효종이 앓았던 대표적 질환들을 분류하고 그 증상에 

관하여 연구한 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열 분석하

고 해당 증상에 사용한 처방들을 정리한 것이다.

Ⅱ. 본  론

1. 효종의 질병 분류

질병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병

의 원인과 증상은 복잡다단하여 어떠한 분류방법으

로 모든 증상을 완벽하게 구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질병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은 질병

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 주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질

병을 구분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기록자인 당대의 진료자들의 구분방식 즉 내상

외감기준법을 사용하기로한다. 내상외감기준법은 원

래 李杲(1180-1251)가 중기를 보해서 치료해야하

는 질병들을 내상이라고 규정하고 기존의 상한론식 

처방을 사용하는 증상들을 외감으로 규정하면서부터 

생겨난 질병의 구분법이다.6) 승정원일기에 등장하는 

당시의 내의원의 의관들은 이러한 기준법을 사용하

였고, 본 연구자는 이것을 기준으로 모든 질환을 외

감, 내외겸협, 내상, 그 외 종창질환으로 구분하였

다.7) 일반적인 외부사기에 의한 감기와 유사하거나 

감기에 동반되어 나타나는 질병을 승정원일기의 질

김동율, 김남일, 차웅석. 승정원일기의안을 통해 살펴본 

경종의 기질에 대한 이해. 한국의사학회지. 2013. 26(1). 

pp.41-53.

김동율, 정지훈. 경종독살설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4. 

27(1). pp.15-31.

5) 이 연구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전산화하여 제공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과 承政院日記

(http://sjw.history.go.kr)를 분석하되 承政院日記가 자

세한 관계로 承政院日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6) 차웅석, 이천 의학사상의 학술계통 및 특징에 대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14-2, 2001, p217.

7) 직접적인 진단을 통해서가 아닌 기록을 살펴서는 병의 정

확한 원인을 구분할 수 없어 승정원일기에 등장하는 내의

원 의원들의 기록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이

러한 분류방법을 적용하였다.

병인식에 근거하여 외감으로 하였고 내상은 내상증

은 외부 사기의 침입 없이 안으로 장기(臟氣)가 손

상되어 나타나는 증상으로,8) 승정원일기에서도 그 

표현을 사용하여 일군의 질환들을 설명하였기 때문

에 그대로 사용한다. 內外兼挾은 위에서 말한 내상

과 외감이 섞여서 나타나는 것으로 승정원일기의 기

록에 ‘內外兼挾’이라는 용어는 보이지 않지만, 挾外

感, 挾內傷, 兼內傷, 兼外傷 등으로 표현하였기 때문

에 이것을 모아 내외겸협으로 정의하였다.

(1) 外感

承政院日記에는 외부의 邪氣가 침입하여 발병

하는 외감질환중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용어는 

“感冒”이다. 여타 외감의 모든 증후들은 이 감모의 

증상에 수반되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있다. 

효종은 感冒의 병을 앓는 경우 모두 오한9)10), 두

통11)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

다. 이는 외감으로 인한 感冒의 초기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침입한 사기의 종류에 따라 보편

적인 感冒의 처방에 몇몇 약재를 가감하는 처방으로 

치료하였다. 暑邪의 침입으로 오한의 증상은 없으나 

頭痛, 困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淸暑益氣湯12)을 

처방하였고, 感冒의 증상13)이 있는 경우에는 蔘蘇

飮, 荊芥連翹湯 등으로 치료하였다. 인후증상14)은 

기록상으로 효종이 단 한번 앓았고 내의원에서는 參

8)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 서울. 경희대

학교 출판국. 1999.

9) 承政院日記 효종 즉위년 8월 1일 “....一時感冒之惡寒, 發

散之藥”

10) 承政院日記 효종 10년 1월 9일 “藥房啓曰 臣等親承當

風惡寒, 氣候似虛之敎...”

11) 承政院日記 효종 즉위년 6월 26일 “藥房啓曰, 聖候近

日所患, 時時頭痛, 腹中不平之候,.....”

12) 承政院日記 효종 즉위년 6월 29일 “....商議症候, 則皆

以爲淸暑益氣湯, 更加地骨皮·烏梅·肉黃連炒各七分, 黃芩五

分, 連進三貼, 卽當依此劑入, 而似聞近日, 感[或]有惡寒之

候云...”

13) 자세한 증상 설명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傷寒의 초기” 

“감모의 증”이라는 기록으로 미루어보아 오한, 두통의 증

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4) 承政院日記 효종 3년 12월 5일 “...始審有呑涎有妨之候, 

更爲商議, 則荊芥穗·薄荷各五分添加, 宜當云。依此劑入之

意, 敢啓。答曰, 知道。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제27권 4호(2014年11月)J. Korean Medical Classics 2014:27(4) 055-072

58

蘇飮에 강활, 형개, 박하를 첨가하여 처방하였으나 

효과가 미진하여 牛黃凉膈元을 처방하여 치료하였

다. 효종은 咳嗽15), 咳喘 등의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해수에 대해서 내의원의 의관들로부터 肺熱16), 

氣虛17)18)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다. 폐열로 인

한 경우에는 청폐탕加 소자, 혹은 청기화담탕, 全主

淸肺湯 등을 처방하였고 기허로 인한 경우에는 가미

익기탕, 익기양신탕, 이모청순탕 등을 처방하였다. 

효종은 한때 실음19)때문에 고생하기도 했는데,20) 

淸氣化痰湯21), 杏蘇湯22)으로 치료하였다. 효종의 외

감치료과정에서 특징적인 것으로 餘熱之證이 있다. 

대개 외감을 오래 앓은 후에 고비는 넘겼으니 후유

증으로 고생한 기록인데, 이러한 여열의 증상은 餘

熱23), 虛煩24), 口渴25), 虛汗26), 津濁27) 등의 형태

15) 承政院日記 효종 10년 3월 5일 “藥房啓曰, 春陰未霽, 

伏未審邇間, 聖體調攝, 若何? ....答曰, 前日所患, 已盡差愈, 

而近得咳嗽喘急等症, 頗甚矣.”

16) 承政院日記 효종 즉위년 8월 5일 “... 仍與柳後聖諸御

醫等商議, 則玉體中小癤及咳嗽, 發於晨昏之症, 皆由於肺

熱...”

17) 承政院日記 효종 7년 2월 11일 “...有咳喘之候有加無減

之敎, 臣等憂慮益切。卽與諸醫商議, 則聖候因中氣虛而表又

虛, 以致外感, 宜用加味益氣湯二貼云...”

18) 承政院日記 효종 10년 3월 28일 “...則皆以爲感冒雖解, 

咳嗽之餘, 肺經虛弱, 聲重鼻塞之候, 因此而發。二母淸順湯, 

加訶子炒五味子各七分...”

19) 承政院日記 효종 4년 12월 9일 “..... 但有失音之候, 此

時咳嗽日久, 咽喉微有所閉, 玉音不快....”

20) 예를 들여 즉위년 7월 24일 중기가 부족하여 외감의 증

상으로 해수가 나타난 이후 치료되지 않아 8월 27일에 

실음의 증상이 나타났다.(承政院日記 효종 즉위년 8월 

27일)

21) 承政院日記 효종 즉위년 9월 2일 “...聖候與前別無加減, 

則依前淸氣化痰湯五貼, 加劑以入之意...”

22) 承政院日記 효종 4년 12월 4일 “藥房再啓曰, 臣等因下

醫官之敎, 更爲商議, 則咳嗽未減之前, 不可停藥, 前進杏蘇

湯, 加生知母一錢·枳殼·片芩炒各五分, 元方, 去蘇葉, 代蘇

子炒五分, 三服進御...”

23) 承政院日記 효종 7년 4월 9일 “...聖候若何, 餘熱比前稍

減乎?...”

24) 承政院日記 효종 5년 11월 30일

25) 承政院日記 효종 2년 10월 18일 “...則口渴引飮之症, 

感冒後餘熱, 尙在肺經而然也...”

26) 承政院日記 효종 2년 10월 26일 “....則以爲感冒和解後, 

虛汗亦由餘熱未盡之致, 益氣養神湯...”

27) 承政院日記 효종 5년 12월 12일 “...有津濁之候, 此是

餘熱未盡而然也。與諸御醫商議, 則益氣養神湯, 加地骨皮七

分, 竹茹五分...”

로 나타난다.

(2) 內傷

효종의 질병에 관한 기록 중 내상으로 인한 질환

들은 두 가지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熱

로 인한 번갈, 상열, 허번, 곤뇌 등의 증상이고, 둘

째는 自汗, 咳嗽, 기력부족의 기타 질환이다. 이 중 

熱로 인한 증상이 특히 많아서 “제사와 교외로 거동

하실 때 熱勢가 반드시 더해질 것이므로 예방책으로 

涼膈散 三貼을 올리겠습니다.”28) 는 기사처럼 熱症

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약을 먹었다는 기록도 있

다. 승정원일기의 기록에는 상열, 번열, 번갈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한다. -상열은 신체 상부 특히 얼굴에

서 자각적으로 열감을 느끼는 증상이며.29) 이러한 

증상과 더불어 갑갑함을 느끼는 증상을 번열이라 하

고 이와 더불어 갈증을 느끼는 증상은 번갈이라 하

는데30) 효종의 경우 津液과 血이 허하여 陰虛火動

으로 이러한 열증을 앓은 것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31) 이러한 증상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십전대보

탕32)과 같은 補劑에 황련 같이 열을 꺼주는 약재나 

맥문동, 오미자 같은 補陰하는 약물을 가감하여 사

용하거나, 죽엽석고탕33) 같은 보음하면서 열을 꺼주

는 처방을 사용하였다. 口渴, 困惱등의 증상도 각각 

28) 承政院日記 효종 6년 3월 2일 “藥房再啓曰, 伏承聖批, 

有餘熱未盡之敎, 臣等之憂慮更切, 此際又有郊外擧動, 熱勢

必添。與諸御醫及柳後聖等商議, 則皆以爲不可無預防之劑, 

加減涼膈散三貼進御宜當云, 此藥劑入之意, 敢啓。”

29) 承政院日記 효종 3년 6월 4일 “...答曰, 失音之候, 別無

服藥之事, 而但近來上熱之症頗甚, 面部烘熱, 有時如醉, 駭

於觀瞻, 欲爲治之矣”

30)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31) 上熱의 증상에 承政院日記 효종 3년 6월 4일에 加減涼

膈散을 사용하였으나 차도가 보이지 않고 증상이 지속되

다 7월 24일 養血淸火湯을 사용하고 나서야 차도가 보이

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록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기록

에서도 내상으로 인한 열증에는 주로 補陰하는 처방에 열

을 없애는 약물을 가감하여 치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2) 承政院日記 효종 9년 7월 24일 “...十全大補湯元方中, 

肉桂一錢減半, 加山茱萸·牛膝酒洗各一錢, 麥門冬·五味子·澤

瀉各七分, 厚朴五分” 

33) 承政院日記 효종 4년 5월 1일 “...聖候朝前口渴虛煩, 午

後微有困惱, 而向夕蘇快, 夜則寢睡安穩, 此乃胃熱餘存, 上

熏於心肺也。竹葉石膏湯, 加生知母一錢...”



승정원일기의 의안(醫案)을 통해 살펴본 효종의 질병과 사인

59

번갈, 번열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내상의 증후로서 설사에 대한 기록도 종종 보이는

데, 내의원은 이를 위해 삼백탕34)을 사용하였다.

 

(3) 內外兼挾

효종의 내외겸협 증상은 설사, 소화불량과 같은 

脾胃계 증상이 많았고 上熱, 煩渴 같은 熱症도 많았

다. 외감협내상에서 나타나는 소화불량, 설사 등의 

소화기계 증상은 中氣가 부족한 소화기계가 약한 사

람이 외감병에 걸리는 경우 빈번하게 나타난다. 또 

기력부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효종이 중기가 

부족한 것으로 말미암아 외감증상이 더해진 것이라

고 보았을 경우 藿香正氣散을 기본으로 증상에 따라 

가감하여 치료하고35), 중기부족(裏虛)과 외감(表虛)

으로 표리가 모두 허하여 기력부족36)한 후자의 경

우 補中益氣湯을 가감하여 치료하였다. 그중 특히 

야간에 설사가 심한 경우에는 삼백탕37)을 처방하였

다. 그리고 수면 불안, 盜汗의 경우에는 죽여온담탕

을 가감하여 치료하였다.38) 煩渴, 上熱, 虛煩 등의 

증상도 종종 보이는데 餘熱을 치료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4) 腫瘡

종창은 서양의학의 피부과 질환에 속하는 증상들

34) 承政院日記 효종 4년 5월 10일 “...泄瀉之候, 極爲驚慮, 

以虛煩之症, 連進淸涼之劑。且値連有國忌, 累日齋素之致, 

臣等固已爲慮矣, 卽欲入診, 而恐勞聖體, 未敢請也。曉進三

百湯...”

35) 承政院日記 효종 즉위년 7월 24일, 11월 10일, 4년 11

월 13일 등 여러 번 사용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36) 承政院日記 효종 4년 5월 25일 “...中氣不足之患, 故自

前少觸風寒, 則輒有外感。況今新經重患之餘, 表裏俱虛, 氣

力之不得强健, 勢所然也。宜以補中實表爲主, 當用加減補中

益氣湯數十貼云, 姑先劑入五貼之意...”

37) 承政院日記 효종 9년 8월 13일 “...夜間大便利滑, 至於

三巡, 臣等不勝驚慮之至。仍與柳後聖·趙徵奎·朴頵及諸御醫

等商議, 則皆以爲三白湯三貼進御宜當云...”

38) 承政院日記 효종 3년 10월 3일 “...始審有感冒之候, 臣

等不勝驚慮之至, 敢來問安。必須卽進和解之劑, 可無彌留之

患。今日入診, 詳審聖候, 然後議藥, 何如? 答曰, 所患不至

大段, 而但自去月念間, 夜不安寢睡, 晝畏寒氣, 不得出外, 

且鼻塞而已...”, “...鄭後啓等商議, 則竹茹溫膽湯, 加桑白皮

微炒, 地骨皮·杏仁·生地母各一錢, 防風五分, 連進三貼宜當

云...”

과 유사하다. 우리나라에는 종창을 앓는 환자가 많

았고39) 왕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효종이 앓았던 종

창질환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효종 3년 12월 

13일 입주위에 창증이 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것을 치료하기 위해 백련산에 고백반과 오배자를 섞

어 발랐다.40) 그리고 효종은 煩渴의 열증을 앓고 있

던 시기에 風邪가 침입해 풍열이 피부의 사이에 머

무름으로 인해 癮疹을 앓았는데, 그 증상이 심해 수

면을 방해할 정도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41) 이

를 치료하기 위해 의관들은 초기에 升麻葛根湯을 처

방하였으나 효과가 미진하여 防風通聖散으로 처방을 

바꾸어 효과를 보았다.42) 그 밖에 종이 생겨서 고생

한 경우는 효종은 총 세 번의 종기를 앓았는데 그중 

첫 번째인 손바닥부위의 종기는 심과 위의 경락의 

열로 인한 것이고43) 두 번째 다리부위의 종기는 침

을 맞은 부위에 열기가 엉긴 것으로 인한 것이고44) 

세 번째 머리부위의 종기는 열독으로 인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45) 

39) 서지연은 그의 논문에서 “온돌을 사용하는 주거생활, 맵

고 짠 음식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호, 칠정으

로 인해 기가 잘 울결되는 체질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들

에게 瘡瘍이 많았다”고 하였다. (서지연. 任彦國의 治腫醫

學 硏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40) 承政院日記 효종 3년 12월 13일 “...口傍瘡痂之處, 雖

非大段, 前頭迎勅, 只隔四五日, 恐有妨於擧動。臣等不勝憂

慮之至。所患當處, 漸有乾濕之候乎?...”, “...黃柏灸·黃連·胡

粉炒, 各一錢細末, 乃是醫方, 柏連散, 最有於聖候所患, 更

加枯白礬末五分, 先用五倍子煎水淋洗後, 以軟帛拭乾, 調末

藥塗傅, 而數洗數傅, 日三爲度宜當云...”

41) 承政院日記 효종 9년 6월 23일 “...癮疹卽皮膚間風熱, 

升麻葛根湯,...” 

承政院日記 효종 9년 6월 24일 “...傷處浮氣癮疹煩渴等

候, 視昨日加減, 亦何如?...”

承政院日記 효종 9년 6월 25일 “...答曰, 諸症夜來稍似

減歇, 而癮疹之癢, 達夜不已, 甚可苦也...”

42) 承政院日記 효종 9년 6월 25일 “...升麻葛根湯, 已盡四

貼, 癮疹尙未銷散, 此藥則停止, 防風通聖散, 祛風熱疏腠理, 

治癮疹, 而兼治打撲傷損...”

承政院日記 효종 9년 6월 26일 “...癮疹今旣不發, 停防

風通聖散...”

43) 承政院日記 효종 9년 1월 21일 “...則以爲此症, 似是疔

候, 而發於□手掌心包經之分野, 其源蓋出於心胃二經之火, 

宜用淸瀉之劑, 消散其毒氣, 千金漏蘆湯, 加黃連酒炒七分...”

44) 承政院日記 효종 9년 8월 12일 “...鍼穴近處, 有凝聚熏

熱之氣, 此必膿汁易止, 餘毒未消之致...”

45) 承政院日記 효종 10년 4월 27일 “...自上所患處, 在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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髮際上一寸餘, 雖非毒癤之類, 其勢似難自消, 故與柳後聖等

及御醫商議, 則皆以爲, 荊防敗毒散, 連進三貼, 以消其毒氣, 

金銀花煎茶, 和牛黃一分, 連次進御, 以除煩熱之候, 且傅促

膿膏, 宜當云。牛黃則各裹一分, 先入五貼, 而荊防敗毒散及

促膿膏, 亦爲劑入, 何如? 答曰, 依啓...”

2. 시기별 증상과 처방

효종이 재위기간 중 앓은 질병들을 상기의 분류

에 따라 시간대별로 구분하면 <Table 1>과 같다. 

표에서 알 수 있듯 재위 초기에는 외감과 내외겸협

의 질병들을 주로 앓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내상 증

외감 외감협내상 내상 종창

즉위 두통, 곤뇌, 오한 小癤

해수

중기부족으로 외감

설사

원년 해수

暑熱

식욕감퇴

중기부족, 폐열감모

2년 감모-㤼寒

虛脹, 煩渴

감모-설사, 두통 虛汗

3년 上熱, 구갈

불면, 외한, 비색, 도한, 해수

오한, 인후이물감 입주위 부스럼

4년 감모, 설사, 두통, 해수, 번열

현훈, 삭변, 疝氣

구갈, 허번, 곤뇌

감모

5년 허번, 불수, 오풍

6년 한출 곤뇌

虛煩

7년 감모, 눈병, 해천

눈병

외감여열, 번갈

번갈 귀부종, 소양, 통증

8년 안포부기

상한이 심하다 상초열 눈병계속

해수, 번열 여열

9년 번열, 대변건조 손에 종기

종기재발, 부기

번갈, 번열 은진

족부-부기, 신통, 痿緩

10년 오한

허한, 번열

불면, 번갈, 해수

감모

감모 안질

痿緩 그대로

발제부위 종기

고름, 통증

번열 곤뇌, 설사 안포부기

<Table １.> Chronicle Chart of Hyojong's Diseases (1469-1659)



승정원일기의 의안(醫案)을 통해 살펴본 효종의 질병과 사인

61

상의 질병들을 앓았다. 이어 내상 증상이 등장 하면

서 종창도 같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나이

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신체적 변화 혹은 질병의 만

성화 과정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즉 나이가 들면

서 精氣가 쇠약해지거나 반복되는 외감의 질환으로 

체질적 결함이 증상으로 나타나면서 내상 질병이 만

성화 되는 것이다. 효종의 경우 비위가 약한 체질이

었는데 외감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외감의 증상 

지속 기간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내상이 만성화되어 

말년에는 내상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 

 (1) 재위 초기

 효종 즉위년부터 3년까지가 이 시기에 해당한

다. 이 시기에는 일반적인 사람이 그러하듯이 1년에 

한 두번 정도 두통, 오한, 해수 등과 같은 외감으로 

인한 증상과 그 후유증이 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

은 비위가 약하여 외감협내상증으로 소화기계 증상

을 많이 호소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효종이 소화

기계가 약한 체질임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처방을 살펴보면 감모의 초기 증상에는 청서익기

탕46), 삼소음47) 같은 외감증의 대표적인 처방과 감

모와 더불어 비위가 상하였을 때 사용하는 곽향정기

산48)을 주로 사용하였다. 후유증의 경우에는 비위를 

보하는 보중익기탕49) 종류의 처방과 기침을 그치게 

하는 청폐탕50), 열증을 완화시키는 사백산51) 등의 

46) 淸暑益氣湯 東醫寶鑑 : 治長夏濕熱蒸人 四肢困倦 精神

短少 懶於動作 身熱煩渴 小便黃而數 大便溏 而頻 或泄或

痢 不思飮食 氣促自汗. 蒼朮 黃芪 升麻 人蔘 白朮 陳皮 

神麯 澤瀉 黃栢 當歸 靑皮 麥門冬 乾葛 甘草 五味子剉作

一貼 水煎服飮 東醫寶鑑
47) 參蘇飮 東醫寶鑑

治感傷風寒頭痛 發熱咳嗽 及內因七情 痰盛 胸滿潮熱 人參 

紫蘇葉 前胡 半夏 乾葛 赤茯苓 陳皮 桔梗 枳殼 甘草

48) 藿香正氣散 東醫寶鑑
治傷寒陰證 頭痛身疼 如不分表裏 證以此 桃仁經絡不致變

動 藿香 紫蘇葉 白芷 大卜皮 白茯苓 厚朴 白朮 陳皮 半夏

製 桔梗 甘草

49) 補中益氣湯 東醫寶鑑
治勞倦虛損,身熱而煩.內傷虛證一切治勞役太甚,或飮食失節,

身熱而煩,自汗倦怠 黃耆 人蔘 白朮 當歸 甘草 陳皮 柴胡 

升麻

50) 淸肺湯 東醫寶鑑
治久嗽 及痰嗽 肺脹嗽 黃芩 桔梗 赤茯苓 桑白皮 陳皮 貝

母 當歸 天門冬 梔子 杏仁 麥門冬 五味子 甘草

51) 瀉白散 東醫寶鑑

재위초기

　 최초발병일 초기증상 초기처방 증상변화일 증상변화 처방변화
즉위년

1649년

6/ 26 두통,곤뇌,오한 청서익기탕 7/2 小癤 　
7/24중기부족으로  외감 곽향정기산 7/28 해수,  오한 청폐탕

　  8/5 부스럼 청수녕폐탕
11/10식사량  감소, 감모 곽향정기산 11/11 설사 　

원년

1650년

1/16 해수(虛勞傷積) 가감보중익기탕 2/18 허한,  감모 보중익기탕
2/24 감모, 두통 청상견통탕 2/27 증상호전 황금탕,  익위승양탕
6/21 감모, 번열 이향산 7/25 재발,  식사못함 이향산
8/24 오한, 한열 삼출조중탕 9/14 오한 가감익기탕

윤11/15 감모, 오한 해표이진탕 윤11/18 㤼寒 보중익기탕
2년

1651년

3/12 감모로  

증후불안정

곽향정기산 3/20 오한,(허창,  

수면불안)

익기양신탕,죽엽석고탕,

청심연자음,저두결보중익기탕
　 4/4 허한  번갈 이전약

10/12 감모 삼소음 10/18 약한  갈증 사백산
　 10/24 설사,두통 인삼강활산

10/26 허한 익기양신탕
3년

1652년

6/4 상열,  실음 가감양격산 6/7 구갈 가감양격산
　 7/13 증상지속 승마황련탕

7/24 쇠약 양혈청화탕
10/3 감모,  수면불안, 

코막힘, 외한

죽여온담탕 10/5 도한,  수면불안 　

　 10/6 해수 익기양신탕
12/5 감모,  오한, 

인후이물감

삼소음 12/6 호전없음 인산패독산

　 12/7 오한호전,  인후병 이전약+우황량격원
12/13 입주위  부스럼 백련산,  

고백반+오배자(외용)

　

<Table 2> Chronicle Chart of Hyojong's Diseases (1649-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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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사용하였다. 이 시기의 증상과 변화 그에 따른 

처방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2) 재위 중기

효종 4년부터 8년까지의 시기에 효종은 번갈, 허

번, 곤뇌 등의 열증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열증

은 감모가 오랫동안 낫지 않아 생긴 후유증이나 내

상증으로 나타나는데, 증상이 오랫동안 치료되지 않

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내상의 주

된 원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칠정이다. 承政院日

記와 朝鮮王朝實錄을 통해 효종의 성격을 추측해 

보건데 효종은 화를 참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생각된다.52) 東醫寶鑑에 따르면 칠정 중 

화를 내는 것이 건강을 해치는 것이 가장 심하고 화

를 내면 간과 비가 손상되어 다른 장기들도 모두 상

한다 하였다. 또 혈이 위에서 머무르고 기가 아래에

서 병들면 가슴이 답답하고 화를 잘 낸다 하였다.53) 

또 크게 화를 내면 간에서 火가 일어나고 화는 元氣

를 해친다고 하였다.54) 사료의 기록과 의서들을 살

펴 보건데 비위가 약한 체질과 많이 나타나는 열증

은 효종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실록 중 여러 기사의 내용과 여러 기록을 통해 

증상과 처방을 살펴보면 이 시기에 열로 인한 오심, 

산기, 설사, 허번, 귀부위의 부기 등의 증상을 호소

하고 있다.55) 이러한 증상에 사용한 처방으로 치자

治肺實 桑白皮 地骨皮 甘草ː或加知母 貝母 桔梗 梔子 麥

門冬 生地黃 亦可

52) 효종실록 3년 10월 17일, 4년 1월 5일, 5년 1월 2일 등 

신하들의 상소내용에서 알 수 있으며 특히 9년 12월 27

일 “나에게 기질상의 병통이 없을 수 없어 한창 성이 날 

때에는 일의 시비를 따지지 않은 채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마구 행하여 꼭 끝을 보고난 뒤에야 그만두었기 때문에 

잘못되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근일부터는 화가 날만한 

일일 경우엔 참고 놔두었다가 밤에 생각하여 화가 점차로 

풀린 다음에 처리하므로 과오가 적게 되었다.”에서는 자

신의 성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53) 東醫寶鑑 ｢神｣. “,,,血幷於上 氣病於下 心煩惋善怒...”, 

“七情傷人 惟怒爲甚 盖怒則肝木便克脾土 脾傷 則 四臟俱

傷矣”

54) 東醫寶鑑 ｢火｣. “...大怒則火起於肝...”

55) 承政院日記 효종 4년 4월 19일 “..卽今聖候, 餘熱未盡, 

又有惡心之候, 諸醫以爲, 此時肝胃之熱, 先用橘梔竹葉湯二

貼, 以除惡心, 然後疝氣泄瀉等症, 自當漸次治之云”

承政院日記 효종 7년 10월 7일 “...始伏審右耳有浮氣痒

죽여탕, 죽여석고탕, 시호청간탕이 있다. 이중 치자

죽여탕을 살펴보면 東醫寶鑑 ｢구토문｣에 나오는 

처방으로 위열로 인한 메스꺼움과 헛구역질을 치료

하며 치자, 진피, 죽여로 구성되어 있다. 약물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치자는 간, 위, 폐경의 화를 사하

고, 죽여는 위열을 몰아내어 열을 내리고 혈분의 열

을 꺼 주며 죽여는 비위를 사한다. 죽여석고탕, 시

호청간탕도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하였다. 이렇듯 처

방 내용을 살펴보아도 화를 많이 내던 성격으로 인

해 효종은 열증을 많이 앓았다.56) 

이 시기에 이러한 열증과 더불어 갈증의 증세가 

자주 나타나고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것으

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消渴을 앓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된다.57) 이러한 추측은 당시 사용한 처

방들이 뒷받침해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7년 4

월 20일 생긴 번갈증을 소갈의 증상으로 파악하고 

東醫寶鑑 ｢소갈문｣에 나오는 맥문동음58)을 사용

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양격산59) 등 열을 제거해주

는 처방에 지모, 황백과 같은 陰中之火를 제거해주

는 약물을 가감하여 사용하고, 시호사물탕60) 등 열

을 치료하면서 음을 보하는 처방을 사용한 것 또한 

소갈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소갈

증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 비위에 열이 울결되

어서 생기거나, 주색을 가까이 하여 생기는데 효종

의 경우에는 평소 주색을 멀리하였으나61) 화를 잘 

痛之症, 而去夜則浮氣益高, 且有熱候, 耳孔浮窄, 痒痛尤

甚...”등의  기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56) 惡心, 疝氣 등의 질환은 간, 위의 열로 인한 증상으로 怒

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고, 귀부위의 붓기도 성냄으로 인

해 肝, 膽經에 열이 울결해서 생긴 증상이다.

57) 소갈의 가장 주된 증상인 갈증과 번조,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 중 다뇨의 증상은 한번 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황상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당시 내의원에서 왕의 대변

은 매번 수거에 확인하였으나 소변은 그렇지 않아 본인이 

알리지 않는 이상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58) 麥門冬飮子 東醫寶鑑
治膈消  麥門冬 知母 天花粉 人蔘 五味子 葛根 茯神 生地

黃 甘草

59) 凉膈散 東醫寶鑑
治積熱煩躁 口舌生瘡 目赤 頭昏 腸胃燥澁 便尿秘結 連翹 

大黃 芒硝 甘草 薄荷 黃芩 梔子

60) 柴胡四物湯 東醫寶鑑
治三陰經 溫瘧 或夜發者 柴胡 生地黃 人參 半夏 黃芩 甘

草 川芎 當歸 赤芍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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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성격과 체질로 인해 이러한 소갈증이 생긴 것

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의 증상과 변화 그에 따른 

61) 송자대전 ｢송서습유｣ 권7 잡저 악대설화. pp.1-17. (한

국고전번역원) 중 “...나는 주색을 끊고 경계하여 가까이

하지 않은 결과, 이로 인하여 나는 늘 정신이 맑고 몸도 

건강해졌으니...” (http://www.itkc.or.kr/) 이 기록에서 몸

이 건강하였다는 것은 북벌을 할 여력이 있음을 내세우기 

위함이지 실제 건강한 것은 아니었다.

처방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3) 재위 말기

 효종 9년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시기에는 번갈, 

번열 등의 열증이 매우 심하고 종기가 여러 부위에

서 번갈아 나타나 병세가 매우 심하였다. 앞선 두 

시기의 병증에 관한 기록은 承政院日記에서만 자

재위중기

　 최초

발병일

초기증상 초기처방 증상

변화일

증상변화 처방변화

4년

1653년

2/8 감모,  한출, 두통, 

번열, 해수, 곤뇌

해표이진탕 2/10 불명 가감양격산

4/12 감모 구미강활탕 4/14 한열,이명 소시호탕
 4/15 변삭,  수면불안 　

4/19 오심,  산기, 설사(간열) 귤피죽여탕
4/20 약간차도 시호사물탕
4/22 요통 사물탕
4/25 기력침곤,  불편 생맥산,  연자죽
4/26 여열(중기허) 삼호작약탕
4/28 좋아짐 가감양격산,  

익원산

5/1 오전-구갈,허번

오수-곤뇌

죽여석고탕

5/10 야간설사 삼백산
5/13 조리 생맥산

5/25 기력없음 가감보중익기탕

100여첩

　

11/13 감모 곽향정기산 11/25 감모풀림 삼출조중탕
　 11/27 해수 이전약

12/4 해수(실음) 행소탕
5년

1654년

8/11 瘡處爬癢 椒井 　 　 　
　 미상 　 11/30 감모가  낫지 않아, 허번, 불수, 

오풍

시호사물탕

　 12/2 차도있으나  津濁, 여열 익기양신탕
6년

1655년

3/2 여열 양격산 3/13  한출,  未寧之候 보중익기탕
8/18 허번(심하지  

않음)

　

7년

1656년

2/8 감모,  눈병 빙열산 2/9 눈병호전,  감모그대로 해표이진탕
　 2/11 해천 가미익기탕

2/12 해천차도,  근원없어지지않음 청화화담탕
3/12 眼疾-불가까이하기  

힘들도 뻑뻑

가감사물탕 3/17 좋아짐 연교음자

4/8 외감여열 가감양격산 4/10 근본제거를  위해 청폐탕
4/20 번갈 맥문동음 　
10/7 귀  부기, 가려움, 

통증

시호청간탕 10/8 부기감소,  번갈 이전약

　 10/14 재발 청간탕
10/17 거의나음,  감모증상 익기양신탕

8년

1657년

2/15 안포  부기 거풍청열산 2/16 붓고,  붉음 수침
　 2/20 심해짐,약한외감 구고탕

2/22 상한  심 소시호탕
2/26 반정도나음,  상초 열 가감양격산
2/28 눈병계속 빙열산

11/7 해수 청화화담탕 11/25 번열 가감양격산,승마갈

근탕

<Table 3> Chronicle Chart of Hyojong's Diseases (1653-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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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말기
9년

1658년

1/21 종기(手) 청금누로탕,고약
(황화묘,노총,봉밀)

1/26종기는  좋아짐, 번열, 대변건조 양혈청화탕

　 1/29 종기  재발(골지 아래 붓기)선전탕,선전화독탕(30일부터)
2/5 환처가  단단 양혈청화탕, 삼신고(고약)
2/9 나음 이전약  계속

6/18낙상으로 다리 부기당귀수산,　유황산통고 6/22 　 元戎接筋丹
　 6/24 은진,  번갈 갈근승마탕

6/25 은진이  심하고 다른증세 호전 방풍통성산
6/27 은진  발작 없음, 번열, 寒縮 인삼패독산
7/3 침혈에서  진액나옴 팔진탕, 신가귀 침놓기 시작
7/6 한열왕래 팔진탕

7/17 대변증후  그치고 수면 좋아짐 　
7/18 오후  번열 심해짐 　
7/22 寒縮 　
7/24 번열이  심하다 십전대보탕
8/1 　 납반환

8/10 번열  낫지 않았는데 감모 형방패독산
8/12 한출  , 번열, 혈자리 열기운 청혈소독음
8/13 밤사이 설사 삼백탕
8/14 針, 고름짜냄 십전대보탕
8/17 식욕부진, 번열 　
8/25 종기 붉어짐, 고름 　
9/9 　 십전대보탕

9/13 콧물(폐,위의 풍열) 형개연교탕
9/16 痢가심 창름산
9/17 그침 납반환
9/21 　 팔물탕
10/5 침만 조금 좋다 　

11/14 발 붓기 針 　
11/21 갈증 천화산,  저두환
12/6 갈증  호전 청조탕

12/11 족부신통, 痿緩 별차이 없음 　
12/29청조탕  24먹음 중지하고 다른약 　

10년 　 1/ 9 오한,  기운없음 보중익기탕
1/10 발가락  붓기 다소 좋아짐 　
1/27 감모 옥병풍산,  호잠환
2/1 허한,번열 양격산
3/2 曉寢不安,  번갈 　
3/5 해수천급 　

3/18 증상  줄었으나 완전하진 않음 　
3/23 감모 청폐탕
3/28 폐가  허약 해수가 남음 이모청순탕

윤3/3목소리  중탕, 코막힘 口疹 眼疾 방풍통성산

윤3/9 차도  있으니 보하는 약, 
큰병의 여분으로 영위 허

팔진탕

윤3/15 안질 빙열산
윤3/21 감모(열증) 석고탕
윤3/23 차도  있으니 팔진탕 팔진탕
윤3/29 痿緩  그대로 　

4/11 　 팔진탕
4/23 효과  있으나 족부증상 그대로 　
4/27 발제부위  소절, 얼굴 부기 　
4/29 소절,부기,번열,침구  그대로 

열은 좀 줄음
형방패독산,  미바엽(고름)

4/30 통증만  줄고 나머진 그대로 　
5/1 종기에서  고름 계속 나옴 　
5/2 머리에  종기에서 고름이 나고 

眼胞浮氣, 煩熱寢睡
　

5/4

　

　

眼胞,  浮氣, 煩熱, 困惱, 泄瀉익위승양산,생맥산, 糖屑劑
수침후  침혈에서 농혈, 출혈 

그치지 않음
石灰末·血竭末·紫檀香末·
槐花末·百草霜末·瓦粉末

구급 陳皮竹茹湯,獨蔘湯,
淸心元·竹瀝·薑汁

<Table 4> Chronicle Chart of Hyojong's Diseases (1649-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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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반해 이 시기의 기록

은 朝鮮王朝實錄에서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효종의 증상이 심각했다.62) 이때 가장 심각

하였을 뿐 아니라 효종의 간접적인 사인이기도 한 

증상이 종기 증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효종은 

중기부터 소갈을 앓기 시작하였는데, 종기 증상 또

한 이러한 맥락 속에 있다. 東醫寶鑑 ｢소갈문｣의 

소갈전변증을 살펴보면 소갈이 말기가 되면 음식을 

먹을 수 있던 사람은 반드시 腦疽나 背瘡생긴다고 

되어있고, 소갈이 심해져서 맹렬한 불이 타올라 분

육에 머무르면 옹저가 생긴다고도 되어있다.63) 즉 

중기에 시작된 소갈증상이 말기 2년 동안에 손, 발, 

얼굴의 순차적인 종기 증상으로 전변되었고, 종기 

증상이 2년 동안 계속 되어 그 증상이 심각해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여러 치료방법이 동원되었다. 

이러한 종기 증상으로 앓던 효종은 급기야 종기의 

치료과정에서 사망하게 된다.64) 9년 1월 21일 번열

과 대변건조 같은 열증을 수반한 팔부위(곡지부위)

의 종기는 20일 정도 만에 치유되었는데, 이때 사용

한 처방으로는 양혈청화탕, 선전화독탕 등의 탕제와 

삼신고, 황화묘, 노총, 봉밀로 제조한 고약이다. 9년 

6월 18일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족부의 종기는 1년 

가까이 진행될 정도로 심각하였다.

3. 효종의 사인

효종의 죽음에 관한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는 당시의 君弱臣强한 풍토와 효종의 

북벌론, 붕당정치의 만연 등의 상황으로 인한 것이

다. 또 당시 최고 권력자인 송시열과의 독대65)후 2

62) 효종 9년까지의 기록에선 병증에 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10년 이후의 기록은 자못 자세하다. 이에 반

해 실록에서는 이러한 기록이 대부분 간략하거나 기록되

어 있지 않아 효종이 죽기 전까지는 건강했었다는 오해를 

낳았다.

63) 東醫寶鑑 ｢消渴｣ 消渴傳變證

消渴之疾 末傳能食者 必發腦疽背瘡... ...猛火自炎 留於分

肉 則發爲癰疽...

64) 종기 치료 과정과 사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효종의 종기 치료과정”, “효종의 사인”에서 자세히 설명

하도록 한다.

65) 1659년 3월 11일 당시 이조판서 송시열을 불러 승지, 사

관, 내관 등 주위를 모두 거둔 후 나눈 대화로 송자대전

개월 만에 급작스럽게 사망한 것, 사후 梓宮66)의 크

기가 맞지 않는 등의 상황으로 사인에 대한 분석이 

분분하다. 이에 필자는 의혹을 사고 있는 효종의 죽

음에 관하여 정치상황적, 의학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효종의 북벌에 대한 의지, 그리고 그것을 견

제하려는 신하들과의 다소 불편한 관계, 그리고 그 

관계들을 방증해주는 몇가지 사료들, 그리고 왕의 

죽음이라는 극적인 요소때문에 소설67)과 역사에세

이68)에서 효종의 타살설이 알려지게 되었다. 본고에

서는 효종의 말년의 치료기록을 참고해서 타살설의 

신빙성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상황적 분석

효종의 사인을 살펴보기 위해 가장 먼저 살펴보

아야 할 것은 산당과 갈등의 단서를 제공했다고 알

려져 있는 효종의 북벌론이다. 효종은 즉위하면서부

터 復讎雪恥를 지상과제로 삼아 북벌의 의지를 강력

하게 피력하며 친청파인 김자점69) 일파 등을 숙청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재위 기간 동안 북벌을 위해 

군대의 규모를 늘리고, 화약과 대포를 제작하며, 능

행길에는 열무 등의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력 

강화를 위해 힘썼다. 이러한 崇武정책을 기반으로 

의 ｢송자습유｣에 악대설화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주된 내용은 북벌과 李珥와 成渾의 문묘종사, 상빈 신원, 

김홍욱의 復爵이었다.

66) 왕의 친족 유해를 안치하는 관으로 소나무 중에서도 속이 

노란 빛을 발하는 황장목(黃腸木)을 사용하였다. 황장목은 

경북 울진군에서 갖고 오는 관계로 미리 만들어 준비해 

놓는다.

67) 베니스의 개성상인의 저자 오세영은 2011년의 소설 ‘북

벌’에서 효종의 죽음을 북벌을 관철시키려다 신하들에게 

암살당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68) 이덕일의 2008년 저술 ‘조선왕독설사건’에서는 효종의 사

인이 타살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69) 김자점(1588~1651) : 본관 안동. 자 성지(成之). 호 낙서

(洛西). 성혼(成渾)의 문인.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성공하자 1등 공신으로 책록되었다. 소현세자의 부인인 

강빈을 처형할 것을 주장하였다. 효종 즉위 이후 송시열

(宋時烈) ·송준길(宋浚吉) 등 산림(山林) 세력들이 대거 조

정에 등용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북벌론이 대두되자 위협

을 느끼고, 청나라의 앞잡이인 역관 정명수(鄭命壽) 등을 

통해 그 계획을 청나라에 누설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간

들의 극렬한 탄핵을 받아 광양으로 유배되었고, 뒤에 아

들 익(釴)의 역모사건이 발생하자 처형되었다.(Doopedia. 

http://www.doop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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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북벌론을 내세운 효종과 산당의 대표격인 송시열

은 갈등에 빠졌고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효종을 

암살하였다는 것이 암살설의 주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인조반정을 통해 임금을 바꿀 정도로 급격히 

臣權이 강화된 당시 정황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효종이 내세운 북벌론이 과연 실제적 북벌을 

위한 것이었을까? 효종의 북벌론은 실질적으로는 자

신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

된다. 효종은 소현세자가 죽은 뒤 원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자점 등 친청파의 권력에 의해 권좌에 

올라 그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효

종의 전통성은 儒道를 중시하는 산림들에 특히 인정

받지 못하였다. 이 과정에서 효종은 자신의 정통성

에 관한 콤플렉스에 대한 돌파구와 자신에게 비판적

이던 산림을 끌어들이기 위해 산림의 주장인 북벌론

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박정희로 시작된 군사정

권이 자신들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반공을 중요한 

정치 이념으로 활용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러

한 효종의 전통성에 관한 콤플렉스는 소현세자의 비

였던 강빈의 역당70)에 관한 효종의 태도에서 극명

하게 드러난다. 소현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뒤 친청파의 모의로 소현세자와 강빈이 억울하게 역

당으로 몰려 죽음을 맞이하였다. 이에 대해 산당의 

여러 신하들이 강빈의 사면을 요구하였으나 효종은 

이를 강하게 거부하였고, 심지어 강빈의 사면을 강

하게 주장한 김홍욱은 장형으로 죽음에 이르기도 하

였다. 이 뿐 아니라 정통성 콤플렉스를 해소하기 위

해 효종은 산림의 영수 송시열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효종은 재위기간 내내 관직에서 물러나 

있던 송시열을 조정으로 불러오려 하였고, 송시열이 

조정에 들어온 직후 유례없는 독대를 하기도 할 뿐 

아니라 사망 직전 효종이 찾은 사람은 송시열, 송준

길이었을 정도로 송시열을 가까이 하였다. 기해독대

도 송시열과의 갈등의 표출이 아니라 동반자적 입장

에서 결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

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또 산림에게 효종의 북벌론

70) 소현세자 비인 강빈이 왕(인조)를 독살하려 모의하고 자

신을 ‘내전’으로 칭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역적으로 몰려 

사약을 받은 일.

은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편으로 작용

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정치적 배경에 힘입어 효종 

재임 후기에 이르러 산당은 정권의 주도권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이렇듯 효종은 자신의 정통성 콤플렉스

를 해소하기 위해 산림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으며 

그 수단으로 북벌론을 주장하였고 이는 산림의 정권 

장악에도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효종의 사후에 정치적 변화를 살펴보자. 효종의 

정책 중 문반들의 불만을 샀던 것은 군사력 증강71)

과 대동법의 시행이다. 어떠한 세력이 효종의 이러

한 정책에 불만을 품고 효종을 살해하였다면 이 정

책들은 중단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숭무정책은 효종

이 북벌을 위해 시행하였지만 북벌을 내세우지 않았

던 현종도 계속하여 군사력증강을 꾀하였다.72) 동시

에 산당은 선대의 뜻을 이어 일을 계속하여 청나라

에 대하여 대비할 것을 요구할 정도로 효종의 북벌

정신은 산당을 통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73) 또 

대동법의 경우에는 효종 2년에 충청지역으로 확대

되었고 문반들의 계속된 반대에도 현종 대에 이르러 

호남까지 확대되었을 정도로 주요 정책의 방향에는 

변화가 없었다. 집권세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효종

의 승하로 당시 집권세력이던 송시열등의 산당이 기

해예송까지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서서히 

힘을 잃어가다 갑인예송을 통해 독보적 지위에서 남

인과 비등한 권력해 질 정도로 주도권을 내주었

다74)75). 즉 당시의 집권세력은 효종 사후 일정기간 

유지되었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집권세력을 잡기위

한 갈등이 있던 상황이 아니었고 권력을위해 효종의 

71) 어영청 증액은 김육이 반대 하였고, 원로대신 李慶奭, 대

사성 金益熙등은 군병보다 安民이 급선무라고 상소를 올

렸다.(오항녕. 기억의 시냅스: 효종과 송시열, 그리고 정

조. 동서철학연구. 2008. 48. pp.38-73.)

72) 현종은 질병치료를 위해 온천을 여러 번 찾았는데 그때 

마다 4,000~5,000 여명의 군사를 대동했으며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상벌을 행하였다.

73) 현종실록 9년 11월 4일 송준길의 경연 내용에 관한 기록

을 통해 알 수 있다.

74) 현종 15년의 갑인예송을 통해 현종은 산당(서인)과 남인

의 균형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려 하였다.

75) 이러한 상황은 정조의 기록(정조, 弘齋全書 卷4 春邸錄
｢兩賢傳心錄初序｣)에도 남아 있다. 정조가 효종이 죽은 뒤

로 송시열이 홀로 남아 시련을 겪었다고 생각하였다.



승정원일기의 의안(醫案)을 통해 살펴본 효종의 질병과 사인

67

죽음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즉 효종의 암살배

후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는 해석의 여부에 따라 다

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효종의 죽음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그의 말년의 치료과정을 통해서 이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해보고자 한다. 첫번째 의관들의 처분에

도 의혹을 풀기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사망의 

직전에 침을 놓을 것에 관하여 유후성과 신가귀가 

토론하였는데, 침 치료의 여부를 효종이 직접 결정

했다. 의관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으며 그 결정

은 효종 자신이 직접 한 것을 보아 어떤 세력이 의

관을 통해 효종을 죽게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

진다. 또 유후성, 신가귀 등의 의관은 효종의 사후 

임금의 죽음에 대한 책임으로 바로 국문되었는데, 

효종의 죽음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신가귀는 효

종 9년 다리 부위의 종기를 치료한 공로가 있어 형

이 감하여졌으나 참형에서 교형으로 사형이라는 것

에는 변화가 없었고, 유후성은 여러 신하들이 당시 

건강이 좋지 않던 현종을 치료하기위해 벌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송시열에 의해 유배 보내졌다. 

만약 의관을 통해 효종을 암살하려 하였다면 신가귀

에게 가장 큰 공로가 있을 터인데 오히려 죽음으로

써 그를 벌하였다. 신가귀의 입을 막기 위해서라면 

다른 의관들 또한 죽여야 할 텐데 유후성은 유배 후 

다시 복직되었다. 이러한 정황 또한 효종의 사인이 

타살의 의도는 있었을지 몰라도 신가귀의 자침행위

에 이미 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의학적 분석

효종이 본래 건강하였는데 급작스럽게 사망하였

다는 점을 들어 그의 사인이 타살이라는 의혹을 사

고 있다. 타살의 의도는 가능성이 있지만, 효종의 

직접적인 사인, 즉 신가귀의 자침행위가 타살이라는 

단정은 다소 무리가 있는 주장이다. 앞서 살펴보았

듯이 효종은 소갈병을 앓고 있었고 병이 깊어져서 

9년부터 이미 종기의 증세를 앓고 있었다. 소갈이 

진행되어 족부증상을 10개월여 앓고 있었을 정도로 

효종의 건강상태는 극히 좋지 않았다. 사망 직전 증

상이 나타날 당시의 기록에서도 나타나듯이 효종은 

세자가 병이 위급하여 마음을 쓰고, 기우제를 지내

느라 행차를 다니는 등 건강을 돌보지 않고 있었다. 

이때 얼굴부위의 증상이 나타났고 그 증상이 위태롭

게 된 후에야 내의원에 알렸다. 다시 말해 효종의 

건강상태는 즉위 중기부터 소갈이 진행되었고 계속 

악화일로로 진행되다 9년 초기에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 그리고 사인이 된 얼굴부위의 종기도 위급

해진 이후에야 의관들에게 알려 치료시기를 놓쳐 치

료하기 힘들었다. 이렇듯 효종은 사망 직전까지 소

갈과 그에 따른 족부증상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 

이에 효종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종기의 

치료과정과 사인에 대해 서양의학적 분석을 통해 그

의 사인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1) 종기 치료과정

효종은 3차례에 걸쳐 종기의 증상을 앓았는데 9

년 1월 21일에 시작된 팔 부위의 종기와 9년 6월 

18일 시작된 족부증상, 10년 4월 27일에 시작된 얼

굴 부위의 증상이 바로 그것이다. 첫 번째 의 번열

과 대변건조 같은 열증을 수반한 팔 부위(곡지부위)

의 종기는 20일 정도 만에 치유되었다. 이때 사용한 

처방으로는 양혈청화탕76), 선전화독탕77) 등의 탕제

와 삼신고78), 황화묘, 노총, 봉밀로 제조한 고약이

다. 이때 사용한 처방 중 양혈청화탕은 효종이 재위 

3년 7월에서 9월, 8년 9월~10년에 자주 먹던 약으

로 재임 후기에 이르러서는 빈발하게 먹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처방은 明代 공정현의 저작인 
壽世保元 ｢소갈문｣의 처방으로 효종이 재위 초부터 

소갈의 증상을 앓았을 뿐 아니라 종기 증상이 소갈

증에서 전변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양혈청화탕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물탕79)에서 숙지황을 생지황

76) 養血淸火湯 壽世保元 ｢消渴｣
當歸, 川芎, 白芍藥, 生地黃, 麥門冬, 石蓮肉, 天花粉, 知

母, 黃連, 薄荷, 烏梅肉, 黃柏, 甘草

77) 仙傳化毒湯 東醫寶鑑 治癰疽 發背 乳癰 一切無名腫毒 

未成立消 已成立潰

金銀花 天花粉 防風 黃芩 甘草節 白芍藥 赤茯苓 貝母 連

翹 白芷 半夏 乳香 沒藥

78) 三神膏 東醫寶鑑 治癰疽 發背

草麻子 陳醋 塩

79) 四物湯 東醫寶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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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바꾸어 養血의 효능과 凉血의 효능을 겸하고 

맥문동, 연육, 오미자로 진액을 보하고 지모, 황백, 

황련, 박하, 천화분으로 열을 사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9년 6월 18일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족부의 종기

는 사망 때까지 진행될 정도로 심각하였다. 효종의 

족부 증상은 9년 6월 18일 효종의 다리가 부었다는 

기록으로 시작된다.80) 며칠 후에 번갈, 은진 같은 

열증이 나타나고 족부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침을 

여러 번 놓았다. 이때의 족부증상은 효종이 앓고 있

던 소갈병과 연관시켜 볼 수 있다. 東醫寶鑑 ｢소
갈문｣의 소갈전변증에도 나타나 있듯이 소갈병이 치

료되지 않고 진행되면 종기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서양의학적으로도81) 당뇨병으로 인한 말초 신

경 병증으로 발이 통증에 둔감해지면 상처를 받기 

쉬워지며, 여기에 고혈당과 혈액 순환 장애가 추가

되면 상처 치유가 매우 어려워지는데,82) 이들 병변

중의 일부는 괴사로 진행되거나 심한 감염증으로 인

하여 족부절단이 필요한 경우로 악화되기도 한다.83)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할 것은 침을 수차례 맞았다는 

기록이다. 東醫寶鑑에서는 소갈병을 앓는 경우에 

하지 말아야하는 금기법으로 기름진 음식을 먹지 말 

것, 술을 마시지 말 것, 성생활을 하지 말 것, 밀가

루 음식을 먹지 말 것, 침과 뜸을 뜨지 말 것을 들

고 있는데 어의들이 이 금기를 어기고 침을 놓은 것

이다. 이러한 침치료의 시술로 7월 3일에는 침놓은 

구멍에서 진액이 나오고 고름이 잡히며 다리가 저리

고 약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는 침 치료 

후 효종이 건강을 돌보지 않아 소갈의 열독이 침 자

리에 몰려서 나타난 것이다.84) 이때 신가귀가 환부

當歸, 芍藥, 熟地黃, 川芎

80) 落傷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정확히 어떻게 다친 것인지 

남아있는 기록이 없다.

81) 소갈병 중 일부는 서양의학의 당뇨병과 일치한다.

82) 의학교육연수원. 가정의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p.842.

83) 이문규 外 5인. 당뇨병성 족부병변의 임상적 관찰. 대한

당뇨병학회지. 1984. 8(1). pp.55-65.

84) 서양의학적 맥락에서 볼 때 당뇨병 환자는 감염에 특히 

취약한데 효종의 겨우 침 시술 후 감염에 대한 관리 소홀

로 감염이 일어났으며 동시에 당뇨병성 신경병변으로 족

부감각, 운동 이상이 온 것으로 생각된다.

를 침으로 찔러 출혈시키는 치료법이 어느 정도 효

과를 보았다.85)86) 족부 증상이 나타난 이후 매달 

한번 씩 감모의 증상이 나타나는 등 건강상태가 급

격히 안 좋아졌다. 이 시기에 사용한 처방은 거의 

대부분이 기혈을 보하는 보중익기탕, 십전대보탕, 

팔진탕 종류의 처방과 감모 처방이 대부분이다.87)

10년 4월 27일에 기록된 마지막 종기 증상은 얼

굴부위에 나타난 것으로 효종의 죽음과 직접적인 연

관이 있다. 세자가 4월 16일부터 병을 앓기 시작하

여 점차 혼절까지 할 정도로 증상이 위급해져 세자

를 살피고, 4월 19일부터 4월 25일까지 기우제를 

지내느라 수차례 거동하느라 자신의 종기증세를 알

리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에 4월 27일에 증세가 위

급해져서야 내의원에 알리게 된다. 이미 증세가 어

느 정도 위급해진 후라 4일 후 바로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이때 형방패독산으로 독기를 풀고자 하

였으나 효과가 없었다. 이에 족부증상에서 신가귀의 

침으로 효과를 본 효종은 유후성의 만류에도 불구하

고 집에 있던 신가귀를 불러 침을 시술하게 하였다. 

침을 맞고 혈액이 유출되는 와중에 효종은 “가귀가 

아니었더라면 병이 위태로울 뻔하였다.”라고 하여 

다소 호전되는 듯 보였으나 출혈이 그치지 않아 사

망하였다.88)

2) 사망 전후 분석

사망의 전후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망 전 효종

의 갈증, 소변증상, 기력저하, 족부증상 등 모두 당

뇨병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당뇨병으로 감염에 

85) 이때의 효과가 10여 개월 후 사망 당시 신가귀로 하여금 

얼굴 부위의 종기에 다시 출혈 치료법을 시술하게 만들었

다.

86) 동시대의 어의인 유후성 또한 인조 대에 散鍼이라는 독특

한 종기 치료법으로 이름을 떨쳐 의관으로 천거될 정도로 

외과적 시술방법은 당시 종기치료에 일반적인 시술 방법

이었다. 이 시술법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나 시술 후의 

관리나 정확한 봉합법등의 부재로 부작용 또한 존재하였

다.

87) 소갈에 옹저나 창만이 생기면 치료하지 못한다는 東醫寶

鑑의 내용을 보아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보다는 기혈을 

보하여 체력을 강화하여 자생력으로 치유하게 하려는 간

접적인 치료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88) 효종실록 10년 5월 4일의 기록에 당시 정황이 자세히 기

록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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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상태에서 족부에 행하여졌던 침 시술 등으로 

감염이 일어났고, 이 감염은 패혈증으로 이어진 것

이다. 패혈증89)은 진균 혹은 세균의 감염으로 인하

여 혈액 및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증

상으로 중증패혈증과 중증패혈증 shock의 형태로 

나타난다.90) 중증패혈증의 20~35%, 패혈증 쇼크의 

40~60%의 경우에 30일 이내 사망하나 발병 이후 

6개월까지 진행되기도 한다. 또 패혈증의 50~70%

는 초기에 경한 단계로 서서히 진행되는데 효종의 

경우가 이에 속한다. 패혈증의 임상양상 중에서 주

목해 보아야 할 것이 응고장애이다. 패혈증 환자 

10~30%가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며 이는 미만성 내

피세포의 손상이나 미세혈관 혈전증을 의미한다. 즉 

패혈증을 앓고 있는 경우 신체 곳곳에 염증반응으로 

종기 등이 생겨날 수 있다.91)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혈관내피 세포 손상에 의한 혈액의 유출과 미세혈전

에 의한 조직의 기질 활용도가 저하되어 응고 장애

를 초래한다. 이러한 응고 장애로 인해 작은 출혈이

라도 정상적으로 지혈이 되지 않는데 이는 효과적인 

지혈방법이 없다면 환자를 사망하게 할 수 있다.92) 

효종의 경우 족부 감염으로 패혈증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은진발작 및 이마부위의 종기가 발생하였으며, 

시술시 발생한 출혈이 패혈증으로 인해 지혈되지 않

아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이다.

 효종의 죽음에 관한 다른 의혹으로 사후에 재궁

이 맞지 않아 널빤지도 덧대어 다시 만들었다는 기

록을 들어 그의 시신이 毒과 같은 원인으로 심하게 

부어오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들고 있다.93) 하지

89) 패혈증은 한의학적으로는 血毒, 血熱로 볼 수 있는데 독

기가 血에 침범하여 血의 운행 속도가 증가한다거나, 출

혈이 잘 일어나고 지혈이 잘 되지 않는 현상과 유사하다.

90) 아래 이어지는 패혈증에 관한 내용은 (대한내과학회 편. 

해리슨내과학 15e. 도서출판 MIP. 2003. pp.820-825.)에

서 참조하였다.

91) 족부 증상이 나타나고(9년 6월 18일) 침을 맞은 후 6월 

24일부터 은진발작의 증상도 패혈증의 증상으로 볼 수 있

다.

92) 서양의학적으로도 효종의 일대기 동안 나타난 증상들은 

당뇨병으로 보이고, 이러한 당뇨병으로 인해 족부증상과 

이마부위의 종기증상 및 사인이 된 출혈증상이 일어났다. 

(한양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최웅환 교수의 자문)

93) 임금의 관을 다시 만들지 않고 덧댄 것은 당시 장례절차

만 인체가 사후에 부풀어 오르는 경우는 시신을 오

래 방치하여 부패가스로 인해 부풀어 오르는 사천왕 

현상 외에는 없다. 즉 생전의 부종이 아니라면 5월 

4일에 사망하여 바로 염습한 시체에 부종이 나타나

는 현상은 있을 수 없단 이야기다. 생전에 소갈로 

인한 신장 합병증이나 심혈관계 질환으로 부종이 있

었다면 기록되어 있을 것인데 그러한 기록도 없는 

것으로 보아 관이 효종 시신에 비해 작아서 널빤지

로 덧대었다는 것은 시신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재궁을 만들 때 치수를 잘못 재어 생긴 일이다 어떠

한 부종의 경우에도 신장의 변화는 초래하지 않는데 

관의 크기가 너비 뿐 만 아니라 길이도 부족했다는 

기록 또한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해준다.94)

결론적으로 효종의 사인은 소갈과 그에 따른 족

부증상 등으로 약화된 체력과 패혈증으로 인한 것이

다. 상기의 효종의 종기치료에서 언급하였듯이 당시 

종기의 주된 치료방법은 침으로 종기를 째내어 고름

을 제거하는 것 이었다95). 허나 오랫동안 질병으로 

허약해진 효종의 건강상태가 외과적 치료를 견뎌내

기 힘들었을 뿐 더러, 패혈증으로 인해 혈액응고 장

애가 있어서 이마부위의 혈관의 출혈이 지혈되지 않

아 사망한 것이다. 효종의 주된 사망원인이 패혈증

으로 인한 과다출혈이라는 것은 기록을 통해 효종의 

사망시간을 추측해보면 확실해진다. 세자가 수라를 

드신 후에 침을 맞을 것을 권하였으나 거절하고 침

을 맞아 午~巳시에 사망하였다. 조선시대 임금은 아

침 수라와 그전에 간단히 먹는 이른 밥, 낮점심, 저

녁수라, 야참으로 하루 5번에 걸쳐 식사를 하였다. 

이중 이른 밥을 6시에 시작되는 조회를 전후하여 

먹었으니 세자가 수라를 들기 권한 시간은 빨라야 

일과가 시작되는 5시 경일 것이다.96) 정리하면 효

에서 날짜가 중요하고 재궁을 만드는 나무를 이송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제작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종실록 즉위년 5월 6일 기사 참조.

94) 고려대학교 법의학연구소 자문

95) 현종실록 10년 11월 17일 기사를 보면 종기를 째고 출

혈시키는 시술 때문에 죽은 효종의 아들 현종도 턱 부위

의 종기를 치료할 때 침으로 따는 시술을 받았다.

96) 정연식. 일상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2. 서울. 청년사. 

2001. pp.93-106.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2. 서울. 역사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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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침을 맞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최대 6시간이 

경과하였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대동

맥과 같은 큰 혈관 손상이 아닌 중소혈관의 출혈이 

지혈되지 않았을 경우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는 

시간과 일치한다.97) 즉 효종의 타살설과 무관하게 

직접적인 사인은 이전에 앓고 있었던 소갈로 유발된 

패혈증에 따른 응고장애로 인한 과다출혈이다. 과연 

타살을 하려는 세력이 그것을 의도했는지에 대해서

는 본고에서는 논외로 하겠지만, 신가귀의 자침행위

로 타살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볼 때 무

리가 많은 주장인 것은 분명하다.

Ⅲ. 결　론

醫案은 의학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의서에서는 보

여주지 못하는 의료의 구체적 실행 과정을 보여준

다. 承政院日記에 수록된 조선시대 임금의 의안과 

의학 관련 내용에는 임금의 일대기에 걸친 질병과 

진찰, 처방의 기록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러

한 자료들은 병증과 치료 등의 의학적 내용이 수록

되어 있지 않은 朝鮮王朝實錄과는 달리 당시의 의

료를 상세하게 나타내주어 당시의 임상의 모습을 파

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북벌론으로 유명한 효종은 광해군 11년(1619) 5

월 22일 인조의 둘째아들로 태어나 인조의 뒤를 이

어 조선의 17대 임금이 된 인물이다. 효종은 군사력

의 증강과 군비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거듭된 

흉년으로 인해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워지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더욱 심해졌다. 게다가 군사력 증강을 

통한 왕권의 강화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 사림층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41세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인종, 선조, 소현세자, 

정조, 고종 등 독살설에 휘말린 왕들과 더불어 그의 

사망을 둘러싼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承政院日記의 기록을 토대로 효종의 질환들을 

2000. p.139.

97) 적절히 지혈되지 않는 출혈의 경우 손상 혈관이 척골 동, 

정맥 같은 주요 대혈관이라면 2시간 이내에 사망하고, 작

은 혈관이라면 6시간 이내에 사망한다.(한양대병원 마취

통증의학과 중환자관리팀 유희구 교수의 자문)

분석해 본 결과 재위기간을 크게 3가지 시기로 나

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외감기, 두 번째는 열증기, 

세 번째는 종기기이다. 외감기에는 내상의 증상보다

는 외감의 증상이 주로 나타났으며 외감협내상증과 

외감후유증을 살펴볼 때 소화기계가 약하며 여러 증

상들이 열증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열증기

에는 내상의 증상이 주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소

갈의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처방 

또한 소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 번째 시기에는 

소갈이 전변되어 신체 여러 곳에 다발적으로 종기 

증상이 나타났고 종기의 치료과정에서 사망하였다.

효종의 사인을 분석해 본 결과 정황상으로 효종

이 암살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다.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효종은 오랜 기간 소갈을 앓았고 그 전변

증으로 인해 종기가 나타났고 이 종기의 치료과정에

서 사망하였다. 고대의학에서의 소갈과 현대의 당뇨

병과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고대기록만으로 

당뇨병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효종

의 말기증후는 현재의 당뇨병의 병력과 비교해 볼 

때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점이 적지 않다. 그리고 효

종의 사인이 타살로 볼 수 있는 정황은 효종의 사인

에 관한 의혹은 재궁이 맞지 않는 것, 건강한 상태

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 수전증이 있는 의관이 

침을 놓은 것 등이 있다. 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재

궁이 맞지 않은 것은 단지 측정 과정에서의 오차였

다. 또 사망 전 건강한 상태였다는 것은 조선왕조실

록의 간략적인 의학적 기록만을 살펴보고 추측한 오

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承政院日記를 토대로 연구

한 결과 효종은 사망 전 소갈증을 오랜 기간 앓아왔

고 사망 전 과중한 업무와 기우제, 세자의 건강악화

로 인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증

세가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병에 소홀한 상

황이었다. 소갈증상이 심한 상황에서 침을 맞을 것

을 주장한 의관의 잘못이 없진 않지만, 침을 맞아야 

한다는 의관과 침을 맞으면 안 된다는 의관의 사이

에서 효종 자신의 선택을 통해 침을 맞았다는 것은 

타살의 근거로는 희박하다. 또 출혈이 그치지 않아 

사망한 것과 출혈 후 사망에 이른 시간 등을 고찰하

여 볼 때 의관이 타살 의도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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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즉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의 말기 상황에서 적절

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더 무

게를 두어야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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